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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註

  사단법인 일본 식물조절제연구협회에서 발간된 식

조(植調)의 ‘제초제 시험방법’ 중의 하나인 ‘논에서 잡

초발생패턴 조사방법’을 번역하여 게재하고자 한다.

서  론

  논 제초제의 제초효과를 평가하는 경우, 시험에 사

용된 제초제의 지속성(잔효성)과 살초엽령(엽령한계)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대상잡초의 발생패턴을 파악

해두는 것은 시험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하다. 예

를 들면, 일본 미야기현 후루카와 시험지역에서 광엽

잡초가 상당히 늦게까지 계속 발생되는 사례가 있었

다. 매년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지의 여부는 현지 논

잡초 조사 등으로 광엽잡초가 주로 발생되는 논에서 

일어날 한 원인으로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물피와 올챙이고랭이의 발생상황이 다른 사례

가 보여지고 발생량 전체로서 ‘물피보다도 올챙이고

랭이의 발생이 빠른 지역 또는 조건’, ‘물피와 올챙이

고랭이가 같은 발생상황을 나타내는 지역 또는 조

건’, ‘올챙이고랭이 보다도 물피의 발생이 빠른 지역 

또는 조건’ 등으로 물피와 올챙이고랭이 간의 효과와 

지속성의 차이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제초제의 적절

한 사용시기에 대한 고찰을 새롭게 가능하지 않는지 

등 여러모로 생각해 보고, 발생소장에 관련조사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사단법인 일본 식물조절제연구협회연구

소의 시험지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조사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조사면적

  임의의 면적에서 조사해도 상관없지만, 예를 들면 

30×30cm 정도의 면적을 설정한다. 발생본수가 많은 

잡초는 이 작은 면적에서 조사한 것만으로도 경향치

는 알 수 있다. 발생본수가 적은 초종은 더욱 넓은 임

의의 장소, 즉 100×100cm 정도의 조사면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그림 1).

조사구의 설정장소

  조사구의 설정장소는 완전 제초구를 이용하는 방



한잡초지 32(1)호. 2012년

󰠏󰠏󰠏󰠏󰠏󰠏󰠏󰠏󰠏󰠏󰠏󰠏󰠏󰠏󰠏󰠏󰠏󰠏󰠏󰠏󰠏󰠏󰠏󰠏󰠏󰠏󰠏󰠏󰠏󰠏󰠏󰠏󰠏󰠏󰠏󰠏󰠏󰠏󰠏󰠏󰠏󰠏󰠏󰠏󰠏󰠏󰠏󰠏󰠏󰠏󰠏󰠏󰠏󰠏󰠏󰠏󰠏󰠏󰠏󰠏󰠏󰠏󰠏󰠏󰠏󰠏󰠏󰠏󰠏󰠏󰠏󰠏󰠏󰠏󰠏󰠏󰠏󰠏󰠏󰠏󰠏󰠏󰠏󰠏󰠏󰠏󰠏󰠏󰠏󰠏󰠏󰠏󰠏󰠏󰠏󰠏󰠏󰠏󰠏󰠏󰠏󰠏󰠏󰠏󰠏󰠏

Ⓒ 2012 Korean Society of Weed Science

71

그림 1. 논잡초 발생소장조사를 위한 조사면적 선정.

그림 2. 잡초발생율을 표시한 그래프(예시).

법이 있지만, 구(區)에 의해 발생본수에 약간의 차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적어도 2개소(2반복)를 설정한

다. 여기에서 조사결과를 한 곳의 결과만 채택할 수

도 있고, 두 곳의 합계의 평균을 채택할 수도 있다.

조사대상 잡초

  기본적으로 시험에 사용된 제초제 대상이 된 초종 

모두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는 있지만, 당 연구소에서

는 물피와 올챙이고랭이, 금방동사니, 광엽잡초 등 

주로 일년생잡초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단, 밭뚝

외풀, 물별 등은 발생초기에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잡초들은 일년생 광엽잡초로서 함께 조사하고 있다.

  또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잡초만을 조사

하지만 자연발생이 적은 시험구에는 잡초종자를 파

종하여 그 부분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파종부

(이 부분에는 자연발생 개체도 포함된다)에 대해 실

시한다.

조사방법

  발생한 잡초를 모두 뽑아내고, 그 때 본수를 기록

한다. 조사는 매일, 같은 시간 때에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지만 2일 또는 3일마다 해도 좋다. 그 경우 뽑아

낸 개체의 크기로 발생 일을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지

만, 이 경우는 적어도 1～2일 범위 내에서 추측할 수 

있다.

집계의 방법(그래프 표시법)

잡초발생률

  매일 기록한 발생본수의 각각 조사치를 조사 완료 

때까지 발생한 총 발생수에 대한 비율로 매일 발생률

로서 표시한다(그림 2). 이런 조사방법은 잡초발생 최

성기(peak)를 판단할 수 있다. 광엽잡초 등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발생하는 초종의 발생 양상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조사완료 때 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잡초의 발생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매일 조사가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다.

잡초 누적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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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잡초 누적발생율을 표시한 그래프(예시).

  각 조사 일까지 발생한 누적본수를 조사 완료 때 

까지 발생한 총 발생수에 대한 비율에서 각 조사시기 

때까지의 발생률로 표시한 것이다(그림 3).

  2～3일마다 조사할 경우, 이런 조사방식이 좋다. 

또 이 방법은 잡초 발생시작 시기, 발생 최성기, 발생 

종기(끝나는 시기)에 대한 판단이 쉽다는 장점이 있

다. 즉 시험조사기준에는 발생 최성기는 전체 발생량

의 40~50%로 이것이 모내기 후 또는 이식 후 몇 일

째인지 판단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조사가 끝난 이

후에 발생한 잡초는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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